
1부: 오전 9:00, 2부: 오전 11:00                

  

Confession  

  

 

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
요한복음 7:25-52 

 
  

3부: 오후 1:30  폭설로 인해 쉽니다

  

Worship  

 

● 

● 

● ● 

1. 예수님의 외침 1-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온거야 
 
 
 
 
 
 
 
 
 
 
2. 예수님의 외침 2 -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
 
 
 
 
 
 
 
 
 
 
3. 사람들의 외침 - 우리가 아는 메시야와 다르다고 

● 



●  

● 

● 목회 편지 - 반석이 사람을 따라 다닌다고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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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명기 33:29] 

● 성도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, 신령한 음료

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옆에 둔 채 사람들은 열심히 실로암 물을 떠
다가 성전에서 붓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‘호산나 라바, 호산나 라
바’를 크게 외치며 하나님께 다음 해에도 농사에 필요한 물과 은혜의 비를 달라
고 외치고 있었습니다. 생수의 근원이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한 채 엉뚱한 방
법으로 물을 구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.[요7:38]    
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 
사실 성경에는 그러한 구절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사도 바울은 
좋은 힌트를 줍니다. [고전 10:4] 
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 
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 
바울은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으로,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신
령한 음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반석에 대하여 
‘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. 도대체 반석
이 어떻게 사람들을 따라 다닐 수가 있는 것일까요?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도
들을 따라 다니시며 끊임없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
있습니다. 
사실 유대 랍비들에게는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. 광야 시절 반석에서 물이 터져 
흐른 후로 높이 14피트가 되는 반석이 백성들을 따라 다니며 물을 내어 줬다
는 전승이지요. 이는 그야말로 전승일 뿐이며, 사도 바울이 그 전승에 따라 성
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러나 따라 다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
의 신실하신 보호와 공급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. 
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이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 나온 물을 마시는 장면은 두 장
면이 등장합니다. 사건이 너무 비슷하여 한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, 시
점과 장소가 다릅니다. [출 17:6]의 시점은 아직 시내산에 이르기도 전에 벌
어진 일이었습니다.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은 물이 없
다는 이유로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명하
셨습니다. 명령대로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흘러 나와 200만명이 넘는 백성들
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. 이는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
에 맞아 깨어져야 함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. 
[민 20:8]의 사건은 시간이 한참 흘러 미리암이 죽은 후, 신광야의 가데스에
서 벌어진 일입니다. 백성들이 물이 없다 원망하자,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
여 물을 내라 하십니다. 예수님은 한번만 죽으시면 되지만, 성령충만은 지속적
으로 받아야 하겠기에 그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한 것인데, 모세가 반석을 
지팡이로 쳐버린 것입니다.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. 
[민 21:16]에서는 아론 죽고 나서도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
원망하자 불뱀을 보내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이 후로는 백
성들이 물이 없다 원망 불평조차 못한 채 고통스러워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모
압 평지에서 우물을 터쳐 흐르게 하셔서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 주십니다. 그리
고 그곳의 이름은 브엘, 즉 우물이 되었습니다. 
한번 반석이 깨어진 후로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. 그들
은 갈증이 날 때 그저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원
망 불평을 일삼다가 죽기를 반복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번 죽으
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. 예수님은 우리를 쫓아 다니시면서 성령의 생수를 
주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는 갈증이 날 때마다 그저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기
글 간구하여 성령충만함으로 갈증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

신령한 반석, 예수 
 
신령한 음료, 성령


